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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혹서기 축사환경관리로 경제적 손실 최소화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폭염관련 가축 관리기술 농가홍보에 총력”-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름철 혹서기를 맞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의 축사환경관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도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축산농가의 적절한 

가축관리가 필수적이다. 

가축은 외부온도가 높아지면 사료 섭취량과 활동량이 줄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여름철에는 온도와 함께 습도가 올라가서 가축이 받는 

더위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혹서기 가축폭염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양관리와 축사환경조절이 필요하다.

혹서기에는 가축에게 시원한 물을 공급하고, 에너지 함량이 높은 사료와 

미네랄과 비타민 등이 포함된 사료의 섭취횟수를 늘려주는 동시에 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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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시간을 새벽이나 저녁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복사열차단, 천장단열재설치, 창문개방, 축사주변 살수 등과 환축

조기발견 및 치료, 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의 사양관리도 꼭 필요하다. 

번식우의 경우 흑설탕 100g 정도를 사료 급여 시 함께 급여하면 섭취량을 

늘릴 수 있고, 반추가축용 코팅 비타민C 제재를 급여하면 스트레스 

경감과 근내지방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여름철에는 사료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일교차로 인해 사료의

신선도가 저하되므로 맑은 날에 뚜껑을 열어 습도를 조절하고 저장된 

사료는 단기간(7일 이내)에 소진해야 한다.  

동물별로는 어미돼지의 경우 에너지와 아미노산이 보강된 사료와 유기

산제, 비타민C와E, 광물질 등을 공급하면 면역력 저하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닭은 땀샘이 발달돼 있지 않아 고온에 취약하므로 사료 

급여 시 비타민과 미네랄의 복합제를 별도 첨가하는데 특히 산란계의 

경우 칼슘을 보충급여하면 연란방지에 도움이 된다. 사료통바닥은 매일 

긁어줘 다음날 오전 잔량이 없도록 급여량을 조절한다 

시설에서는 쿨링패드나 에어컨 같은 냉방시설을 가동한다. 차광막을 

설치하고 스프링클러나 점적 관수 시스템을 사용하면 우사 내부온도를 

추가로 5℃가량 낮출 수 있으며, 송풍펜의 사용 시 공기순환 및 바닥 

깔집의 건조 효과도 있다.

무창돈사에서 환기팬 작동을 통해 돼지주위의 풍속을 매초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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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s 정도로 관리 시 체감온도를 약 3℃가량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공기이동(10m/s 이상)은 번식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므로 풍속

조절이 가능한 다단계 조절팬을 사용해야 한다. 

터널식 환기계사에서 쿨링패드를 이용하면 약 10℃ 정도의 체감온도 

저하 효과가 있다. 좋은 냉각효과를 위해 냉각패드는 벽으로부터 

60cm 띄워서 설치하고 패드실은 공기가 새지 않도록 밀폐해야 한다. 

한편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축산농가의 폭염 대비 축사환경관리 및 

가축 사양관리 기술 홍보를 통해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호 인천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여름철에는 가축 역시 고온 스트

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번식장애, 질병발생 증가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환경 및 사양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축관리에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축사 사진


